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께

곧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그 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예년 같으면 이 곳 요르단은 늦어도 3월 초순까지는 우기가 끝나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동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파릇파릇하던 풀들이 마르고 황량해지는 사막 기후에,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

오는 황사로 눈코를 뜰 수 없는 5월이어야 하는데, 지금은 계속해서 비가 오락가락하고 있고, 시

리아에 내린 집중호우로 국경지대인 난민 캠프에도 적잖은 피해가 생기고 있습니다.

요르단 소식

뒤숭숭하던 요르단의 분위기는 차츰 안정화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물가 상승률이 

가파른 가운데 전기와 휘발유, 경유 등 유류 가격이 몇 달마다 인상되고 있어서 시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과 아베 일본 총리가 잇달아 요르단을 방문

하고 요르단과 시리아 난민을 위한 더 많은 원조를 약속하고 갔습니다. 국내 기업의 수출에 의한 

경제 성장보다는 주로 다른 나라의 원조를 받거나 난민들을 받아들임으로써 UN으로부터 많은 혜

택을 받고 있는 요르단으로서는 미국과 일본에 거는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 해부터 

외국인의 비자 수수료를 대폭 인상해서 1년에 50디나르 하던 것이 550디나르($755)가 되었고, 

심사가 더 까다로워져서 비자 받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자타리 캠프 소식

자타리 캠프 내 한국 아카데미는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번 학기에도 태권도 

승급 심사가 있어서 300명 가까운 학생들이 벨트의 색깔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모르코 왕실이 주는 Peace & Sport 교육상을 저희 아카데미가 받았었는데, 이 번에 Peace & 

Sport 총재와 스텝들이 와서 태권도 시범도 보고, 난민 캠프를 돌며 성화 봉송을 하는 이벤트도 

가졌습니다. 또한, 작년에 이어 올 해도 대한민국대사 배 축구대회를 개최하여 캠프 내 12개 구

역에서 예선을 거쳐 올라 온 12개 팀이 대결하여 우승과 준우승을 가르는 큰 대회를 저희 학교 

운동장에서 가졌습니다. 우승팀에게는 삼성 캘럭시 핸드폰과 트로피가 주어졌고, 이 행사가 캠프 

내에서 질서와 단합,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귀한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 번 학기 동안에는 미국에서 온 대학생 자원 봉사자들이 몇 개월 동안 영어 수업을 도와주

었으며, 돌아갈 때는 UN의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한국에서 태권도 9단의 그랜드 마

스터가 재작년에 이어 올 해도 오셔서 태권도를 지도해 주고 있으며, 지난해 승단 심사에서 합격

한 학생들의 단증을 국기원으로부터 받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5월 19일에는 올 해 승단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우리 학교에는 태권도 2단 이상이 여러 명 생겼으며, 2020년 도쿄 올

림픽에도 난민 자격으로 참가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 해는 라마단이 5월 17일부터 시작됩니다. 라마단 기간 동안에는 학생들이 금식 중이라 정상 

수업은 할 수가 없어서 지도자반만 운영을 하고, 한 달 라마단이 끝나는 대로 수업을 재개해서 6

월 23에 방학을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끊임없이 부족한 저희들을 위해서 ㄱㄷ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

다. 여러분의 ㄱㅎ와 가정 위에 우리 아버지의 한없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ㄱㄷ합니다.

마아 쌀람...

요르단 자따리 난민 캠프에서 이상만 이미례 선생 올림...



1. 홍수 후 거리 모습 2. 파란색 벨트로 승급한 아이들

3. 대한민국대사 배 축구 우승 트로피

5. 매주 토요일마다 구워주는 한국 붕어빵 5. 장기 사역자 숙소 건립 모습

4. Peace & Sport 총재와 함께

ㄱㄷ 제목:

1. 시리아 난민들에게 지혜롭게 ㅂㅇ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이 속히 주께로 돌아오도록.

2. 저희 부부와 사역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비자를 새로 신청을 했는데 속히 발급되도

록, 하루 빨리 아랍어에 능통해져서 소통에 어려움이 없도록.

3. 한국 아카데미에 필요한 헌신자들(교사들, 태권도 사범)이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정식 학교

로 전환되기 위해 필요한 교재와 시설들이 속히 준비되어지도록.

4. 장단기 사역자 숙소가 빨리 완공되어지도록. 

5. 미국에 남겨진 두 아이들(다솔, 다해)이 주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 각자에 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씩씩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